
누가온유한사람인가요?
악에화를내지않으며
폭력적인감정에사로
잡히지않는이에요.

그는자신의반응, 특히
분노와화를지배하고
활용하는방법을알아요..

그러나온유는약점이나
두려움과아무런관련이
없어요. 
온유는악을묵인하거나
악에대해침묵하는것이
아니에요.

그반대로온유는우울과
복수의감정이다른사람들에
대한존중과차분한태도에
자리를내어주는강인한
정신력을요구해요.

예수님께서는온유의참된
복으로악을선으로이길것을
제안하시고그것을사는
사람들에게는커다란약속을
하세요.

땅의약속에서우리는또
다른고향을보는데, 
예수님께서참행복의첫
번째와마지막부분에서
"하늘의왕국"이라고
부르는고향을, 
하느님과의친교의삶, 
결코끝나지않을충만한
삶을보아요.

“… 그들은땅을차지할것이다”

온유한생활을하는
사람들은이미행복해요. 
왜냐하면그들은무엇보다
관계를바꾸면서, 이미
자신들주변의세상을
변화시킬수있는
가능성을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종종 폭력, 오만과억압이
지배적인사회에서그는
‘반대의표식’이되고정의, 
이해, 관용, 감미로움, 다른
이를존중을드러내요.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땅을

차지할것이다”
(마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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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여라, 온유한사람들! 

그들은땅을차지할

것이다”
(마태 5,5)

온유한이들은보다정당하고
진실된복음주의사회를
건설하기위해노력하는동안
하늘의왕국을유산으로받고
"새로운하늘과새땅"에서살
준비를해요.

온유함을어떻게살

수있을까요?
이생활말씀을어떻게
살아야할지알기
위해서는예수님께서
어떻게사셨는지보기만
하면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마음이온유하고
겸손하니나에게서
배워라”.
예수님의학교에서
온유는한사랑의질로
드러나요.

참사랑, 
성령께서우리마음속에
넣어주시는것은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선, 충실
함, 온유, 자기통제
«에요..

그래요. 사랑하는사람들은
흥분하지않고, "서두르지
않고, 기분을상하게하지
않고, 모욕하지않아요.»
사랑하는사람은자신을
통제하고, 감미롭고
온유하며, 참을성이
있어요.

잘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멋진
온유함을사는사람들이
있음을깨닫게될것이에요.

이땅을떠난위대한
요한바오로 2세, 켈커타의
데레사, 로져저슈츠
같은분들안에서우리는,
사회와역사에영향을미치고 ,
우리여정에자극을줄만큼
온유함이빛나는것을보았어요.


